정광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살리기 동호인 서명운동

지난 1995년부터 비행이 시작된 정광산 활공장은 많은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활공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시나 국가의 도움 없이 10년 넘게 활공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투자로 활공장을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 용인시에서 자연 휴양림으로 정광산 일대를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어 정광산 활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광산 활공장은 서울경기 지역의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활공장이며 명실상부한 활공계의 장거리 비행의 산실로 최초의 100km돌파 기록과 한국 최고기록인 165km의 기록이 수립된 활공계의 중요한 유산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패러글라이딩 시장의 30%가 넘는 점유율를 가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의 패러글라이더 테스트 장소로도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들의 활공장을 용인시 측에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착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착륙장이 없어 지면 정광산 활공장은 폐쇄되어 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비행할 곳을 잃게 되는 실정이며 동호인들의 비행추억과 기록비행 산실의 장소가 역사 속으로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설문조사는 단지 참고하는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담당자나 시 운영을 맡고 있는 시장도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지식이나 정광산 활공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 휴양림 계획을 세웠으며 패러글라이딩이 자연 휴양림과 중복되어 휴양림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 활공인들의 뜻을 서명운동으로 응집하여 용인시에 제출하고 패러글라이딩이 자연친화적인 스포츠라는 계몽과 용인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같이 설명하고 설득하여 항공스포츠가 함께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면 시나 국가로부터 활공장 관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지금보다 더 좋은 활공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며 많은 동호인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 우리 활공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호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과 우리의 활공장을 지키기 위한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정광산 활공장 지킴이 모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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